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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란, 석유거래 달러화 결제 중단
석유장관, 평가절하에 수출국 손실 … 원유 수출대금 57% 유로화로

세계 4위의 석유 수출국인 이란이 국제 석유 거래에서 달러화 결제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발표했다.

골람 호세인 노자리 이란 석유장관은 “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원유를 거래한다는 이란 정부의 정책에 따라 

현 시점에서 달러화를 받는 원유 판매는 완전히 중단됐다”고 말했다.

또 “평가절하와 석유 수출국의 손실을 감안할 때 달러화는 신뢰할 수 없는 통화”라고 달러화 거래 중단 이

유를 설명했다.

이란, 베네주엘라 등 반미 산유국가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국제 원유 거래에서 달

러화를 포기하고 유로화 등 다른 기축통화로 대체할 것을 꾸준히 주장해왔다.

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석유 판매 수익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제적 목적 뿐만 아니라 

자국의 주 수입원인 원유 판매에서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정치적 이유

도 깔려있다.

미국의 경제제재로 외국 은행과 자유로운 국제 금융거래가 제한된 이란은 석유 판매 등으로 얻은 자산을 달

러화 대신 유로화 등으로 전환하는 등 1년간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하게 축소해왔다.

이란은 2006년 3월 원유 결제 통화를 유로화로 요구했고 베네주엘라도 2001년에 이어 2006년 12월 원유의 

유로화 결제 방침을 내비친 바 있다.

이란의 국영 석유회사는 2006년 말 “이미 원유 수출대금의 57%를 유로화로 받고 있다”고 주장하기도 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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